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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장
	회
	쪽
	꿈/예언 및 그 성취  (장 회/쪽)

	봉단편
	1. 이교리 귀양
	1
	12
	* [정한림의 예언] 정한림이 이장곤에게 종이봉지를 건네며, 올해 갑자년은 무오년보다도 더 참혹한 화가 일어나 이장곤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처할 생각까지 날 때 뜯어보라 함
　⇒ (3장 4/34) 유배지인 거제에서 절망에 빠져 자진할 생각이 난 이장곤이 봉지를 뜯음

	
	2. 왕의 무도
	
	
	

	
	3. 이교리 도망

	4
	35
	* [정한림의 예언] 종이쪽에 “거제배소개탁”, ”주위상책, 북방길”이라고 쓰여 있음

⇒ (6/40) 거제에 유배되어 있던 이장곤이 북쪽 함경도로 도망감

	
	4. 이교리의 안신
	6
	62
	* [봉단의 꿈] 어떤 할멈이 나와 사위를 뺏으려 드니 죽여야 한다며 칼을 들고 달려듬

⇒ (6/61) 결혼식 전날밤, 봉단이 병이 남

	
	5. 게으름뱅이
	
	
	

	
	6. 축출
	
	
	

	
	7. 반정
	5

10
	127

143
	* [장순손의 예언] 어명으로 잡혀 올라가는 길에, 괴가 지름길을 건너가는 것을 보고, 과거 보러 가는 길에 괴가 길을 건너더니 등과하였으므로, 이번에도 괴가 가는 길로 가자고 함

⇒ (5/128) 목을 베어 오라는 명을 받고 내려오는 도사와 길이 엇갈려 목숨을 건짐
* [주팔의 예언] 서울가서는 조정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장곤의 말에 주팔은 한참 동안 환로가 험하다 하더라도 별 풍파없이 나가게 될 것이라 함

⇒ (8장 3/156) 이장곤이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부승지에 제수됨

⇒ (피장편 3장 14/82) 이장곤은 기묘사화에 휘말려 삭직당함. 그러나, 나중엔 순조롭게 관직에 나아가게 됨

	
	8. 상경
	9

11

12

13

19
	174

179

183

184

204
	* [이천년의 예언] 신시경에 한 점잖은 천인이 암자로 찾아올 것임

⇒ (9/174) 백정인 주팔이 신시경 암자에 도착

* [김륜과 양주팔의 예언] 불여우의 죽음

⇒ (11/180) 정희량의 주문에 불여우가 피를 토하고 죽음
* [이천년의 예언] 이승지가 보낸 사람이 주팔을 찾아 떠났으며, 도중에 병으로 지체되어 한 달 후 산에 도착할 것임

⇒ (13/185) 삭불이 주팔을 찾아오는 도중에 술을 많이 먹어 병을 얻는 바람에 한 달이 지체됨

* [이천년의 예언] 주팔더러 오시에 만세루에 가면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함

⇒ (13/186) 주팔이 만세루에서 삭불과 만남

* [양주팔의 예언] 돌이가 이승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자, 이다음에 자기 입으로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라 함

⇒ (9장 7/231) 돌이의 장인을 옥에서 구해내는데 이승지가 도움을 주자, 돌이 입에서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 나옴

	
	9. 두 집안
	
	
	

	피장편
	1. 교유
	5
	19
	* [양주팔의 예언] 곧 서울에 용한 사주쟁이가 올 것이며, 자연히 덕순을 만나게 될 것임

⇒ (2장 6/38) 김륜과 김덕순의 만남

	
	2. 술객
	1

2

3

4
	25

27

29

30

31

32
	* [김륜의 예언] 곤전의 사주를 보고 덕배지존에 만성지모, 종사지경은 일왕사주라 함

(주：종사란 여치과의 곤충 철써기로 다산을 의미함)

⇒ (양반편1장 5/17) 문정왕후가 공주 넷, 대군 한 명을 낳음
* [김륜의 예언] 희빈 홍씨의 사주를 보고 부녀합심에 화급조정이라 하고 경빈 박씨의 사주를 보고 서혜서혜여 자모수해라 함

⇒ (3장 1/44) 홍경주가 그의 딸 희빈에게 말을 들여보내 갖은 참소를 다하게 함

⇒ (5장 8/133) 저주옥사가 일어나 경빈과 복성군이 사사됨
* [김륜의 예언] 좌의정 신용개는 수한이 박두하고, 우의정 안당은 뒤에 참화를 면치 못하고, 영의정 정광필은 일시 액이 없지 아니하나 후분이 좋고, 대사헌 조광조 이외에 형조판서 김정, 대사성 김식, 부제학 김구, 우승지 윤자임, 좌부승지 박세희, 동부승지 박훈, 예문관 응교 기준 등은 모두 비명에 죽지 아니하면 귀양을 면치 못하고, 곧 조정에 큰 변이 생기리라고 단언

⇒ (3장 4/52) 신용개의 죽음

⇒ (3장 14/82) 조광조는 능주에서 사약을 받고, 나머지 일곱 사람은 원방에 안치를 당함

⇒ (3장 14/82) 안당은 파직을 당하고, 정광필은 영중추로 좌천되고, 이장곤은 삭직을 당하고, 파성군과 숭선부정은 원찬을 당하고 이학년은 결곤을 당함

⇒ (3장 16/87) 김식이 목을 매어 자진함

⇒ (5장 6/129) 옥사가 일어나 안당과 김정과 기준이 사약을 받고, 윤자임은 북청 배소에서 분통이 터져 죽고, 박세희는 강계 배소에서 병이 나서 죽고, 김구와 박훈은 나중에 풀려났으나 얼마 더 살지 못함
* [정희량의 예언] 조원기에게 궁사십 달사십에 수한이 그 안에 있다고 함

⇒ (3/30) 조원기가 사십에 등과하여 갖은 청환을 다 지내고 직품이 아경에 이름
* [정희량의 예언] 스스로의 욕스러운 수가 남만 못지 않을 것임

⇒ (8장 1/285) 71세까지 삶
* [정희량의 예언] 대수풀에 긴 대 세 가지가 흔들거리는 것은 오시에 그 대를 찍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함

⇒ (3/31) 오시경에 고을 원님이 보낸 하인이 그 흔들거리던 세 가지를 찍어감
* [김륜의 예언] 남곤과 장순손의 사주를 보고 일품 대신이 될 것이라 하고, 이장곤의 사주는 초분은 산란하고 중분은 형통하고 후분은 안온하나 대신이 되진 못할 것이라 함
⇒ (5장 6/127) 남정승

⇒ (5장 10/139) 장순손이 영의정에 오름

	
	
	5
	35
	* [김륜의 예언] 김덕순 내외의 사주를 다음과 같이 풀어줌-봄날이 따뜻하니 복숭아꽃이 아리땁도다. 푸른 물이 고요하니 증경이 서로 부르도다. 도장 안에 눈썹을 그리어 주니 보는 이 웃음겨워하도다. 모진 바람 일어나며 밝은 달이 바다에 잠기도다. 촛불이 희미한데 붉은 깃발 무삼일꼬. 서리 찬 긴긴 밤에 외기러기 울고 가도다.

⇒ (3장 16/87) 기묘사화로 김식의 가문이 몰락하고, 김식이 목을 매어 자결

⇒ (4장 2/93) 집에 돌아온 덕순이 붉은 깃발(명정：죽은 사람의 성명을 적은 종이)이 병풍에 걸쳐 있는 것을 봄(처 이씨의 죽음)

	
	3. 사화
	4
11
	53
74
	* [양주팔의 예언] 조대헌에게 화가 박두하였으니 집일을 미리 정리해두라 이름

⇒ (6/59) 조광조가 금부도사에 의해 끌려 감

* [양주팔의 예언] 김덕순에게 일은 중이 낭패시킬 터이니 조심하라 이름

* [김식의 예언] ｢산인훼사의 괘｣를 뽑음
⇒ (14/82) 이신이 김식에게 도망갈 것을 종용

⇒ (15/84) 이신이 중노릇한 적이 있음

⇒ (16/87) 이신이 서울에 올라가 김식이 도망하여 음모중이라 거짓 고발

	
	4. 뒷일
	5
	102
	* [양주팔의 예언] 평산길은 태평하나 충주길은 위태함

⇒ (7/109) 남곤 등이 김식의 무덤이 있는 충주에 내왕하는 사람을 엄밀히 기찰하게 함

	
	5. 형제
	3
	119
	* [양주팔의 예언] 이삼십 년 후에 신돈처럼 곤댓짓하는 중놈이 없으란 법도 없음

⇒ (양반편 6장 5/198) 보우가 또 한 명의 신돈이란 소릴 들음

	
	6. 제자
	3

7

9

14

24

25
	150

162

167

184

212

214

218
	* [양주팔의 예언] 금동이 내일 아침 돌아올 것임

⇒ (3/151) 금동이 보쌈을 당했다가 무사히 살아 돌아옴

* [양주팔의 예언] 꺽정・봉학・유복 세 사람은 힘에 겨운 공기를 받을 감들이라고 함

* [양주팔의 예언] 섭섭의 시집살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임

⇒ (9/167) 그 해 초가을에 주팔의 첩이 토사병으로 급사

* [양주팔의 예언] 중전이 태중이란 말을 듣고 임금 한 분이 태어나실 것이라 함

⇒ (양반편 1장10/34) 인종이 경원대군(명종)을 후계자로 정함

* [양주팔의 예언] 꺽정이 사라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재주를 배우고 나면 돌아올 것이라 함

⇒ (24/214) 꺽정이 검을 배우고 돌아옴

* [양주팔의 예언] 꺽정이 일이일 내로 양주로 돌아올 것임

⇒ (24/214) 주팔이 양주에 있는 동안 꺽정이 집에 돌아옴

* [양주팔의 예언] 백정의 아들이 천하장사에 검객이 된 것은 꺽정에게도 탈이지만 세상에도 좋을 것은 없을 거라 함

	
	7. 분산
	10

13

16
	247

258

267
	* [복선] 난데없는 솔개 한 마리가 김안로의 사모를 움키려는 바람에 사모가 자리 위에 떨어짐

⇒ (10/249) 김안로가 사약을 받음
* [양주팔의 예언] 꺽정이 자신과 김륜과 동행해 떠나면 도중까지만 가더라도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좋을 것임

⇒ (20/278) 멸악산 화적굴에서 박연중과 함께 살고 있던 검의 스승과 재회함

* [김륜의 예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꺽정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꺽정은 재전부재후라며 앞으로 나가면 만난다고 함

⇒ (16/268) 자하동 어귀에서 송악산을 내려온 꺽정을 만남

	
	8. 출가
	1
	285
	* [이천년의 예언] 내일 오시에 자신이 죽을 것임

⇒ (1/285) 병도 없던 그가 다음날 오시에 자는 듯이 운명함

* [병해대사의 예언] 전라도로 가면 제주 가는 좋은 동행을 만나게 됨

⇒ (15/326) 이지함을 만나 제주길을 동행하게 됨

	양반편
	1. 국상
	5

6
	18

21

22
	* [김륜의 예언] 윤원로와 윤원형의 아내는 불길한 중에 정명을 다 누리지 못함. 윤원형은 20년 부귀가 앞에 있음. 상감의 수한은 62세이나, 1544년 육칠월 어름에 횡사수를 면하기 어려움.

⇒ (5장 2/148) 윤원로가 사약을 받음

⇒ (5장 5/156) 윤원형의 처가 난정이 준 독약넣은 식혜를 먹고 죽음

⇒ (1장 10/34) 인종의 독살

* [병해대사의 예언] 꺽정에게 제웅을 사를 때 바늘을 뽑고 목숨은 살려주라는 편지를 보냄

⇒ (7/24) 꺽정이가 국사당에 오르는 도중 우연히 윤원형과 김륜의 상감 방자 현장을 발견하고 제웅을 불사름. 김륜의 목숨을 살려줌.

* [병해대사의 예언] 심의의 죽음을 예지하고 대상에 쓸 향을 중을 통해 전함

⇒ (6/22) 심의의 죽음

	
	2. 살육
	
	
	

	
	3. 익명서
	
	
	

	
	4. 보복
	1

9
	99

122
	* [옥매향의 꿈] 죽은 윤임이 꿈에 나타나, 대국 사신 가는 날이 마지막이니 알고 있으라고 함

⇒ (1/100) 임백령이 중국으로 사신 가던 행차에 죽음. 옥매향이 곧이어 죽음.

* [정순붕의 꿈] (갑의 방자 때문에 정순붕의 꿈자리가 사나움)

	
	5. 권세
	
	
	

	
	6. 보우
	6

30

31

36
	200

271

273

274

275

291
	* [성제원의 예언] 광대의 소리가 상고 있는 소리이니 돌려보내자고 함

⇒ (6/200) 먼 곳에 있는 광대의 어미가 죽었다는 소식이 도착했음

* [병해대사의 예언] 보우가 혹독한 형장 아래에 맞아죽음

⇒ (/)

* [병해대사의 예언] 경복궁이 오십 년 안에 쑥대밭이 될 것임. 큰 난리가 날 것임.

⇒ (/) 임진왜란

* [남사고의 예언] 큰 난리가 날 것임.

⇒ (/) 임진왜란

* [남사고의 예언] 서울 안에 살기가 가득함. 사직골에 왕기가 보임. 북악 아래에 좋은 한 줄기가 있는데 이 기운이 나라 흥망에까지 관계가 있음

⇒ (/)

* [남사고의 예언] 강릉에 난리가 날 것임

⇒ (31/275) 강릉에 염병이 돔

* [병해대사의 예언] 건천동에 인물 하나가 났음. 큰 난리에 나라를 구하는 데 많은 힘이 되는 인물임. 건천동 동네 아이들이 군사 장난할 때 대장질하는 이가 성을 가진 열 살 남짓의 아이임.

⇒ (/) 이순신

* [병해대사의 예언] 큰 난리는 아직 멀지만 작은 난리는 눈앞에 있음

⇒ (/) 임진왜란(1592년)

⇒ (5/308) 을묘왜변(1555년. 이미 일어난 상태.)

	
	7. 왜변
	6
	312
	* [병해대사의 예언] 유복이 죽지 않고 언젠가 꺽정・봉학과 세 동무가 함께 만날 날이 옴

⇒ (/)

	의형제편 1
	1. 박유복이
	4
	130
	* [최작은년의 꿈] 옆에 산더미 같은 큰 호랑이가 누워 있는데 앞다리로 목을 끼어안아서 숨이 막힐 것같이 갑갑함

⇒ (4/130) 유복의 팔 하나가 최작은년의 목에 얹히어 있음

	
	2. 곽오주
	2
	256

299
	* [신뱃골댁의 꿈] 커다란 굴 속에 갓난아이가 누워 있어, 안고 보니 곰새끼로 변하여, 내던지고 살펴보니 사람의 아이라, 다시 안으려는데 곰 한 마리가 아이를 뺏아 굴밖으로 뛰어나가고, 자신은 곰이 무서워 나가지 못하는 동안, 굴 안이 무너져 꼼짝못하게 됨

⇒ (2/291) 신뱃골댁의 장남 출산

⇒ (2/300) 신뱃골댁의 죽음

* [신뱃골댁의 꿈] 눈만 감으면 죽은 사람들이 보임

⇒ (2/300) 신뱃골댁의 죽음

	의형제편 2
	3. 길막봉이
	
	
	

	
	4. 황천왕동이
	
	
	

	
	5. 배돌석이
	
	
	

	
	6. 이봉학이
	
	
	

	의형제편 3
	7. 서림
	
	
	

	
	8. 결의
	4

5
	204

241

245

249
	* [관상쟁이의 관상풀이] 오가는 의식 걱정이 없고 자녀가 없고, 꺽정은 극히 귀하고 극히 천한 상으로 이름을 후세에 전하고 귀자를 두고, 천왕동이 후분이 가장 좋을 것이고, 봉학은 귀격이 있고, 유복은 겁운 한 번만 잘 지내면 상수를 누리고, 배돌석은 장가를 여러 번 들고, 백손은 장래 병수사감이고, 곽오주는 승냥이 눈에 이리 목소리라고 함

* [병해대사의 예지] 허담 스님이 꺽정이 화적된 사실을 알리자 놀래지도 않고 저 갈 길로 갔다고 말함

* [병해대사의 예지] 떠나려는 허담 스님을 자신의 일을 봐주고 가라고 붙듬

⇒ (5/241) 병해대사의 죽음으로 허담 스님이 화장을 지내고 나서 떠남

* [병해대사의 예지] 자신의 불상을 만들 것을 미리 알고 뒷산 벌목 때 좋은 목재를 보고 챙겨두라고 상좌에게 이름

⇒ (5/245) 챙겨둔 그 나무로 병해대사의 불상을 모심

* [병해대사의 유언] 三年笛裏關山月 九月兵前草木風 扶桑西枝封斷石 天子旌旗在眼中

	화적편 1
	1. 청석골
	3

4
	87

160

167
	* [한온의 관상풀이] 노밤의 얼굴에 전판 겁기가 낀 것이 불길해 보임

* [원씨의 사주팔자] 세 번 과부 된 뒤에라야 잘 살 수 있음

⇒ (4/189) 꺽정의 처가 됨<보쌈을 하였으므로 2번 시집간 것이 되나, 원씨쪽이 꺽정보다 먼저 죽었으므로 맞지 않음>
* [노밤의 꿈] 죽은 상노아이가 꿈에 나타나 인도환생하도록 도와달라고 함(꾸민 이야기)

⇒ 상노아이의 어미가 속아 노밤에게 몸을 허락함

	화적편 2
	2. 송악산
	
	
	

	
	3. 소굴
	2
	301
	* [최가의 농담] 정상갑・최판돌에게 불길한 농담을 함

⇒ (2/308) 정상갑의 죽음

⇒ (2/326) 최판돌의 죽음

	화적편 3
	4. 피리
	1

2
	15

56

76
	* [차식 내외의 꿈] 죽은 아들 은로가 나타나 아들로 다시 태어나러 왔다고 함

⇒ 직후 태기가 있어 이듬해 천로를 낳음

* [이천년의 예언] 영변읍내 의원은 가서 청해야 오지도 못하고, 오더라도 그 의술로는 스님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함

⇒ (2/56) 이천년이 스님의 병을 고침

* [단천령의 꿈] 초향이 쫓아와서 내버리고 갔다고 매원함

* [단천령의 꿈] 초향 어미가 멱살을 잡고 대들어서 호령함

	
	5. 평산쌈
	2

3
	195

251

267
	* [서림의 꿈] 자신의 시체 앞에서 아들은 우는데 아내와 딸은 태연하게 있는 걸 보고 괘씸해함

⇒ (3/238) 서림이 관가에 붙잡혀 배신을 하고, 서림의 꾀로 서림의 아내와 딸은 청석골에서 빠져나와 서림에게로 오게 되나, 아들은 청석골에 남게 됨

⇒（6장 28/86）아들이 도망치려다 죽임을 당함
* [관상쟁이 조서방의 관상풀이] 박연중의 딸이 풍상을 많이 겪은 뒤에 부인직첩을 받을 것임

* [복선] 연천령이 도둑놈들 손에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도둑놈들을 추적하겠다고 함

⇒ (3/285) 연천령이 꺽정과 결투끝에 꺽정의 장광도를 맞고 죽음

	화적편 4
	6. 자모산성(상)
	17
	51
	* [한온의 꿈] 아무도 없는 도회청에 붉은 불길이 치솟고, 피투성이 얼굴의 꺽정이 홀로 나타남

	
	자모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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